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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만난 지혜

우리 아기가 태어나 좀 더 자라면 가족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

여행은 ‘다른 세상’을 알려 주고 ‘다른 나’를 느끼게 하거든.

여행을 통해 네가 보다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길

한 번 노력해 보자꾸나.



  토신이란 사람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한 번도 마을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었어. 세상을 직접 돌아보며 지혜를 

얻고 싶었던 토신은 어린 아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길을 

나섰지.

  한참을 지나 토신과 아들은 어느 마을의 장터에 다다랐어. 

그런데 두 사람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세상에, 곧 쓰러질 것 같은 저 낙타 좀 봐. 어떻게 두 

사람이나 탔을까.”

  토신은 부끄러워하며 얼른 마을을 빠져나왔어. 이번에는 

아들을 걷게 하고 자신만 낙타를 탔지. 그런데 다음 마을 

사람들도 토신과 아들을 보자마자 수군거리는 거야.

  “정말 몹쓸 아비로군. 힘센 어른 혼자 낙타를 타고 

어린애를 걷게 하다니.”

진정한 지혜



  토신은 또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아들을 낙타에 

태우고 다음 마을을 향했어. 세 번째로 도착한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쑥덕거렸어.

  “저걸 보게나. 아들은 편히 앉아 가고 아비는 발이 

부르트도록 걷게 하다니.”

  토신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곰곰이 생각한 후 

아들에게 말했지.

  “아들아, 안 되겠다. 둘이 타도 안 되고, 한 사람만 타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니 우리 함께 걸어가자꾸나.”

  토신과 아들은 낙타의 고삐를 잡고 걷기 시작했어. 한참 

걷다 보니 두 사람 모두 다리가 아팠지만 꾹 참았지. 드디어 

네 번째 마을에 이르렀어.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토신과 

아들을 보자마자 배를 잡고 웃었어.



  “하하하, 저런 바보들이 있나.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낙타를 타고 갈 생각을 못하다니.”

  당황한 토신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다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들에게 말했어.

  “아들아. 이제 진짜 지혜를 배웠으니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한 마을에서는 지혜로운 일이 다른 마을에서는 

어리석은 일이 되기도 하는구나. 지혜는 밖에서 구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내 생각을 무조건 내팽개치지 말아야 하는 

거였어.”

  토신과 아들은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어.

엄마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

너를 어떤 방식으로 출산할지, 네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지…….

너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지에 집중하면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을게.

주위 말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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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늑한 집

숲속 깊은 곳으로 소풍을 가고 싶구나.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서늘한 그늘,

풀향기와 꽃향기,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하늘…….

그곳에서 너와 뛰놀고 싶어.

나무 아래 예쁜 깔개를 펼치고 아기자기한 도시락을 먹고 싶어.



  마센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숲속에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친구들이 버섯을 한 가득 따 온 것을 본 마센카는 

자기가 더 많이 딸 수 있다며 숲속 깊이 들어갔어. 바구니 

가득 버섯을 담아 집으로 돌아가려던 마센카는 캄캄해진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 한참 헤매던 중 다행히 오두막을 

발견하고는 똑똑, 문을 두드렸어. 그런데 그 오두막은 

커다란 갈색 곰의 집이었어. 곰은 마센카를 집 안에 

가두고는 으르렁거리며 말했지.

  “너는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여기서 나를 

위해 집안일을 해야 해. 안 그러면 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마센카는 곰의 집에서 온갖 시중을 들었어.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센카는 

어느 날 맛있는 체리파이를 구워 곰에게 보여 주며 말했어.

마센카와 곰



  “갈색 곰아! 부탁이야. 딱 하루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해 줘. 내가 구운 이 맛있는 파이를 꼭 가져다 

드리고 싶어.”

  곰은 안 된다며 자기가 다녀오겠다고 했어. 마센카는 

집으로 가는 길에 절대로 체리파이를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곰에게 받아 냈어. 자기가 오두막 지붕 위에 올라가 곰이 

파이를 먹는지 안 먹는지 지켜볼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떠나기 전날 곰이 잠들자 마센카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들어 지붕 위에 올려놓고 파이가 담긴 바구니 

속으로 들어갔어.

  잠에서 깬 곰은 체리 파이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 몇 번이고 바구니를 열어 파이를 먹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 저 멀리 오두막 지붕 위에서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인형이 진짜 마센카인 줄 알았거든.



  드디어 할머니 집에 도착한 곰은 문 앞에 바구니를 던져 

놓고 돌아갔어. 바구니 속에 몰래 들어가 있던 마센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나는 언제든

네가 돌아올 수 있는 집으로 있을 거야.

네가 멀리 모험을 떠나도

너를 기다리는 집이 있단 걸 잊지 마.



소중한 아기에게 들려주는 감성 태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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